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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과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말씀 마가복음 1장 9~11절(신약p.52)

암송구절 마가복음 1장 11절(신약p.52)

찬    송 찬송가  8(통 9)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10(통34)장 전능왕 오셔서 

본 문 이 해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였고, 많은 사람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막1:4).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9절

- 9절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보충설명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것을 대신 맡으신 일이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한 모습에 

주목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

-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보충설명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 사64:1; 겔1:1; 계4:1).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은 

온유한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며(아1:15), 천지가 창조될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떠올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창1:2). 

이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보충설명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노라”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눔

-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눠 

봅시다.

기도

-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적용

-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존재가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묵상 이야기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삼위일체론」이란 대작을 썼지만 결국 “만약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